
하오 OK션 
[하오 옥션] 

 
하오 OK 션 은 제 4 회 오픈스튜디오를 맞아 처음으로 가지는 작가 초대 기획전입니다 

OK 션(옥션)은 가제로 작가님들에게 친숙하고 빠르게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붙인 단발성 이름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년 10 월 21 일 오후 5 시~밤 10 시 

장소 | 한남동 HOUSE STUDIO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경섭님의 공간입니다.) 

권장작품사이즈 | 1~2 호  

작품운반시기 | 10 월 15 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전달.  

작품보낼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2 가 1-511 202 호 (부재메세지: 공용비번 1919* 안에 넣어주세요!) 

                       010-3018-5538 (이어니) 

작품컨셉 | 옥션에 나오는 작품은 새로 작업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작은 드로잉 및 오브제 등을 선호. 

 

 

 



 

< 하우스 스튜디오 전경> 

 

하오가 만든 OK 션은 대형 옥션의 진행과는 완전히 다른 룰로 진행됩니다. 하오 기획단이 직접 고안하고 만든,  

기존에 없던 아주 새로운 방식의 구매 형태입니다. 그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설명을 더합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목적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투자하는 것” 

“작가의 작품을 모으는 것” 

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작품을 구매했을 때의 기쁨” 
“작품을 소장하는 것에 대한 환희 ” 
“작품에 투자 하는 것에 대한 고찰” 
“예술품을 모으는 것에 대한 희열” 

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왼쪽 글을 읽으면 하오 OK 션 이 “작가”를 위한 기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은 “완벽히 오른쪽”에 취지를 둔 기획입니다 

 

 
“작품을 사는 경험” 

 
사실 이 기회는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하오는 그 경험을 제공해주는 장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소장의 기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기획입니다.  

 

하오는 예술가들에게 더 나은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소비하고자 할 때 ‘작품 구매’를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소장의 기쁨”의 경험해본 이라 생각합니다. 하오는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예술가로 살아가기에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하오 OK 션으로 작품 구매를 경험한 젊은이들은 작품 소장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 작가님들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하오 OK 션은“관람객”에게 “소장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만든 기획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대학생&회사원)들 기준으로 한번에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의 작업들과 크기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또한 

이 기획은 전시가 아니므로 보통 갤러리의 6:4 같은 구조 형식은 띄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경매 회사 같은 경우 20%, 

인터넷 경매회사들은 10%의 수수료를 내지만 하오 는 비영리 단체이며 저희 역시 작가단이 만든 기획이므로 작품 판매 수익 
100% 작가님들께 돌아갑니다. 

 

끝으로 방식이 전환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9 월 전 미팅을 하신 작가님께는 대부분 피캣을 들고 하는 클래식한 옥션이 될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옥션 전문가분께 자문을 묻고 그 틀에 맞추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9 월 중순 

하오 OK 의 룰을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전문 옥션 같은 경우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닌 소장품이 경매에 나옵니다. 작품이 낙찰되지 않아도 이미 

컬렉터들은 해당 작품이 소장품인 것을 알고 있으며 작가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하오 
OK 션은 작가분들이 직접 작품을 제출합니다. 저희의 취지를 듣고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도 작가님에게 어떤 목적으로 

저렴한 작품들 위주로 내어 놓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오 OK 션은 어떤 작가님 작업이 구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세히 

찾아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낙찰가격 및 여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의 클래식을 표방한 방식은 관람객이 

피캣을 들고 다 앉아 공개적으로 가격을 부르고 경쟁을 하는 방식이었기에 혹시라도 작가분들의 감정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운 룰을 도입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거듭된 회의 과정들을 통해 새롭게 하오 OK 션 룰을 고안하여 만드느라 완성된 포맷이 조금 

늦었습니다. 일반 관람객에게 “소장의 기쁨”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든 하오 OK 션 초대 기획전에 함께 참여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긴 글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하오 기획단 이어니, 윤순영 드림 

 

 

 

 

 

 

 

 

 

 

 

 

 

 

 

 

 

 



아래 예시 및 F&Q 를 꼭 확인하세요!!! 
 

예시 1) 안세현  

   
 

안세현 작가님은 위 사진에서 보이는 떠 있는 ‘까만 비닐’을 유리에 넣어 옥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설치 해체 후 

소장 중이던 전시의 일부 오브제만을 통해 설치 전체를 떠올리게 하는 소장품으로 탈바꿈한 예시입니다. 전시 후 

판매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설치 작가의 해체된 작품을 잘 풀어내어 옥션에 등장시킨 경우입니다.  

 

예시 2) 배중열 

  
 
배중열 작가님은 작업에 실크스크린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작가님이 작업물을 만드는 것에 직접 사용하신 틀로서 

이제 한번만 더 쓰면 막히게 되는 실크스크린판이 옥션에 나옵니다. 위 예시 1 과 다르게 작업물 자체가 아닌 

작업을 만드는 툴이 작품으로서 옥션에 나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드로잉&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이 다시 다른 

장르의 작업으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쓰면 막히게 된다.”에서 그 틀을 오랜 시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작가의 노고와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시 3)제로랩 

 
 

제로랩 디자인팀은 목재와 철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디자인 기획과 제작, 설치까지 맡아서 하는 작가님들 

입니다. 제로랩 역시 설치 전시 후 나왔던 결과물들을 다시 하나의 구조물들로 구성하여 참여하십니다. 이는 큰 

구조물의 설치가 분리되어 산업 디자인 설치 작품만으로가 아니라 디자인적인 동시에 상업적인 느낌으로의 또 

다른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여러 면에서 독특한 소장작품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시 4) 이어니 

 - 옥션 출품작 1  

- 옥션 출품작 2 

 

이어니 작가님은 드로잉과 퍼포먼스 작업을 하십니다. 하오 옥션에는 두 피스를 출품합니다. 하나는 2013 년 

뉴욕 덤보 페스티벌에서 드로잉 퍼포먼스 작업 때 쓴 가짜 아티스트 명찰을 그린 종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꿈판매입니다. 이어니 작가님은 2015 년 한국에서의 ‘당신의 꿈을 삽니다’ 퍼포먼스에서 100 원과 1000 원 



사이에서 가격을 흥정하며 꿈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꿈매입”과 “꿈판매”가 기본 틀이었고 그 중 매입한 꿈을 

다시 이번 옥션에서 판매합니다.  작가가 내 놓은 꿈을 매입한 종이가 다시 관람객에게 팔리면, 관객의 구매행위 

자체가 ‘꿈판매’ 퍼포먼스 작업의 연장선이 되는 점이 재미난 옥션 포인트입니다.  

 

예시안을 드린 이유 
 
옥션의 주제는 “소장의 기쁨” 이지만 하오는 작가들에게 출품하는 작업들로 인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출품하길 바랍니다. 대부분 네모난 형태의 작업물만 상품성이 띄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답답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옥션은 작가분이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작가의 작업 일부 

혹은 작은 드로잉과 미완성 작업, 해체 후 나온 “원본” “원작” “원화” 작업물에 촛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옥션을 위해 새롭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작품들 혹은 벽에 붙여둔 종이, 공책에 

그려진 순간적인 글까지도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정적으로 1 호 캔버스 혹은 1 호 종이 등으로 다시 작업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F&Q 
 

> 액자여부? 
100 인이 참여하는 옥션입니다. 많은 작업이 한꺼번에 운반되니 액자까지 작품일 경우 포장을 아주 튼튼히 

하시거나 직접 내어주세요. 
 

> 가격? 
시작가 기준 1 만원~20 만원 사이의 작품만 출전가능합니다. 즉 1 만원에 시작해서 낙찰가가 얼마가 되더라도 

출품가는 20 만원 이하에서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작가분이 제시합니다. 가벼운 작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 ? 
작가님과 구매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하여 수익금 100% 작가분에게 돌아갑니다.  
 

> 작품설치 ?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해 주시니 전문 큐레이터(구 김환기 미술관, 스페이스 아트 풀 큐레이터)님이 오셔서 

디스플레이를 하십니다. 그러니 작가님들은 작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낙찰되지 않을 경우? 
본 행사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작품들로 전시기획을 예정 중입니다. 원치 않으실 경우 신청서에 

체크해주시면 행사 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 그 외에 정보? 
본 행사 팜플렛은 참여작가 한사라님이 디자인을 맡아주셨으며 옥션 당일 배포됩니다.  

밤 8 시 30 분부터는 송인섭 트리오의 째즈 공연이 있습니다. 행사장 입장료는 5,000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준비된 음료(와인, 맥주, 커피 등 협찬 예정) 3 잔 중 한 잔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본 협찬품들은 장소에 머물고 

작품과 행사 취지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인초대티켓은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식 설명을 돕기 위한  오리여인의 그림 

 
 



 

 


